
리튬카보네이트
리튬카보네이트는 알카리금속 중 원자량이 가장 작은 원소이며 백색의 단사정계 분말로 전자제품의

첨가제, 내열자기, 내열유리의 배합제, 각종리튬염의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.

흡습성이 없으며, 일반적으로 대기중에 노출시켰을 때 안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강산과 쉽게

반응한다.

리튬의 응용은 관절염, 통증 및 유사한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됐으며, Special Salt는 정제형태나 물

에 용해시킨 형태로 처방된다.

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는 용해된 S o d i u m이나 Pota- ssium salt혼합물에 리튬글래스를 처리해 생산

한다

표면의 격자모양에서 작은 리튬원자들이 커다란 S o d i u m이나 P o t a s s i u m이온을 대체하며 이러한 부분

들에서 표면을 압축, 유리의 강도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.

이와같은 강화유리는 깨어졌을 때 일반유리가 큰조각으로 깨지는 반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다.

리튬유도체가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은 내마모성 베어링합금인 B a h n m e t a l의 생산을 시작한 독일에서

부터이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풍부한 저가원료의 확보와 새로운 기술개발 등이 완료

됨에 따라 산업적 응용과 다양한 수요가 이루어진 1 9 5 0년대 초부터이다.

리튬카보네이트 국내 시장규모는 9 4

년기준 연간 8 0 0여톤이나 생산이 없

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

국내에서 사용되는 리튬카보네이트는

주로 냉방기용 흡수제로 사용되는데

수입은 대부분 미국의 사이프러스제

품이 주류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산과

러시아산이 일부 수입되고 있다.

사이프러스는 3년전부터 품질이 뛰어

난 칠레의 리튬원광 생산에 참여하고

있으며 전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리튬컴파운드의 양대 생산기업인 미국의 F M C도 칠레의 원광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리튬카보네이트의 국가별 수입은 9 4년기준 칠레산이 5 7 4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1.3%, 중국산 1 2 2 . 5

톤 15.2%, 미국산 1 0 3톤 12.8%, 기타 0 . 7 %를 차지하고 있다.

주수입기업은 전한상사, 삼성물산, 한화(골든벨상사) 등인데전한상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국내 주수요기업은 한창산업, LG화학으로 한창산업은 리튬브로마이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.

L G화학은 9 4년부터 일본 미쓰비시에 리튬브로마이드를 역수출하고 있다.

한편, 삼성코닝과 한국전기초자는 특수강화유리에 들어가는 리튬성분을 리튬카보네이트에서

S p o d u m e n e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지하철의 대형 냉난방시설의 냉매로 사용되는 리튬카보네이트의 내수는 최근 5년간 2 0 %이상 꾸준

한 성장을 유지해왔으나 9 4년에 잠시 주춤했다.

그러나 향후에도 2차전지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일본은 이미 국가적 차원

에서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,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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